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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lf-esteem, body image, body cathexis and body attitude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 total of 298 subjec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weight control group and a non weight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body shapes satisfaction was higher in the non weight control group 2.83 than in the weight 
control group 2.28 (p<0.001). The weight control group revealed lower body satisfaction than the non weight control group. The 
result of the reason for weight control was the ratio of 'weight loss' 84.6%, respectively (p<0.001). Factors impacting physical image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as friends (3.46), internet (3.22), and TV (3.13). Results suggest that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combined with a positive emphasis on physical image and self-esteem fo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lso,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body weight and self-esteem. Results indicate that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re interested 
in weight loss with the wrong body image. Therefor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an educational approach 
to such issues so that they have a realistic perception of their body and form realistic values about self-esteem an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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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여

학생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날씬한 체형을 선

호하는 경향이 높다(Kim SH 1998). 최근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마른 체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Ryu HK 1997). 이러한 잘못된 신체상은 부적

절한 체중조절 시도로 이어져 영양불균형 초래 및 심리적, 건
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Bresolin L 1993; Her 등 2003; 
Yoo & Kim 2004; Park & Kim 2006), 식습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esolin L 1993; Kim & Won 1996). 신체상이란 

개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

지로 특별히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높다(Lennon 
등 1999).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은 학업에

의 스트레스와 함께 자아상심, 불안, 열등감, 우울증, 대인관

계 장애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Seo 등 2008; Hong 
등 2009; Hong 등 2011). 이러한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체중 조절을 할 필요가 없는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조

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8; Kim & 
Kim 2011). 청소년기의 신체상의 불만족으로 인한 체중조절

은 청소년 시기의 영양섭취 불균형뿐 아니라, 미래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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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Kim & Kim 2011).
201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12~18세의 비만 

청소년은 전체 18.0%이며, 남자 19.9%, 여자 15.9%로 남자 청

소년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9세 이상의 경우 전

체 85.7%가 자신이 ‘약간 비만’ 혹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자 82%, 여자 91.9%로 나타나 여자

가 남자보다 자신을 더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중감소 시도율은 남자 58.4%, 여자 

61.1%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체중감소 시도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Nutrition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Moses 등(1989)은 많

은 여자 청소년들이 체중과 관계없이 비만에 대한 공포를 가

지고 있으며, Ryu & Yoon(1998)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관심과 원하는 체형을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고 하였다. 
Pratt CA(1994)는 자신이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부적절

한 체중감소 행위를 하게 되고, 체형 불만족 및 자부심의 저

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성장기에 비만아동의 경우, 
부정적 신체상, 친구들과의 소외감, 낮은 자존감, 우울, 대인

기피 등의 심리적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하여(Rossner S 
2001), 비만으로 인한 왜곡된 신체상과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성장과 아울러 자아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

소년 시기에 비만 청소년들은 정상체중에 비해 자아존중감

이 낮은 것으로 보고(Perce & Wardle 1997; Martin 등 1998)되
고 있어 청소년기의 체형인식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성취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 및 모든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이다(Rosenberg 1986). 청소년기의 신체만족

은 청소년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 대해 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Koh & Kim 1996). 비만아와 정상체중아의 자

아존중감의 차이를 연구한 Jang & Song(2004), Sin C (1992)의 

연구에서는 비만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여 

성장기 자신의 체형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

족도가 낮은 경우 식사장애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Kim 등 2009), 체형불만족은 체중조절로 이어지고, 식사장

애까지 야기될 수 있어(Song & Moon 2014) 청소년들의 올바

른 체형인식이 중요함을 나타냈다.
Ryu & Yoon(1998)은 청소년들이 체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을 고치기 위해서는 체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단

하여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긍정적

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

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부적절한 체중 감량시도를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한 긍

정적 자아개념의 가치관이 성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아

동에서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에 관한 연구(Nam 등 2009)
에서는 체중조절 프로그램 실시 후에 체형존중감의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만아인 경우, 체형에 대해 

불만족하고 체형 존중감도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체

중조절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 정도

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Nam 등 2009).
국내 체중조절과 관련된 연구들은 체중조절 경험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Ryu & Yoon 2000), 
일부 청소년의 체중조절과 관련된 요인 연구(Her 등 2003),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통한 비만 아동들의 비만도, 신체만족

감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Kim KH 2007) 등의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체중조절 여부에 따른 여중생의 신체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중생의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여중생의 체중조절 여부에 따

른 체형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2016년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소재 여자 

중학교 여중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340부를 배부하여 자기기

입법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 335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충

분한 것을 제외한 29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1) 일반사항과 체형만족도
조사대상자의 비만도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

에서 제공하는 2007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이용하

였다. 체질량 지수 분류 기준은 여아(12~16세) 기준으로 95백
분위수 이상은 비만, 85백분위수 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

은 과체중, 5백분위수이상 85백분위수 미만은 정상, 5백분위

수 미만은 저체중으로 분류된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2007).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체중조절 시도 여부에 어머니의 몸

무게, 키(신장), 어머니의 직장형태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여중생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체격정도를 조사

하였고, 이는 여중생의 비만도에 따라 부모님의 체형이 영향

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Song & Moon(2014)의 선행연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Soren-
sene 등(1983)에 의해 개발된 그림을 이용하여 마른 체형에서

부터 뚱뚱한 체형까지 9개로 구성된 체형의 그림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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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ual drawing scale for body image assessment.

Variables   Number Percentage(%)

Grade
1 83( 27.8)
2 100( 33.4)
3 116( 38.8)

BMI
(kg/m2)

Under weight1) 7(  2.3)
Normal weight 219( 73.2)
Over weight 45( 15.1)

Obesity 28(  9.3)

Mother’s
occupation status

Housewife 88( 29.4)
Office worker 92( 30.8)
Professional 38( 12.7)

Business 34( 11.4)
Others 41( 13.7)

Nonresponse 6(  2.0)

Perception of 
father's

body image

Very thin 21(  7.0)
Thin 42( 14.0)

Normal weight 163( 54.5)
Overweight 53( 17.7)

Obese 1(  0.3)

Nonresponse 19(  6.4)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nd parents' body 
shape recognition 

(Fig. 1), 가장 마른 체형은 1점, 가장 뚱뚱한 체형은 9점으로 

값을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자신이 인식하는 체형과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의 차이에 관한 분석은 Song & 
Moon(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중생의 현재 자신의 체형

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의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여 그 

차이를 체형불만족도로 나타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Cho SH(1989)가 번안한 것과 Shin 등(1997)

의 설문지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

다’ 3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5점 척

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것도 잘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나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존중받을 

만하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로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신체만족도와 중요도
신체만족도와 중요도의 분석은 Kuh & Lee(1994)의 24문항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얼굴생김새, 머리(색, 결, 굵기), 
피부, 하체(엉덩이,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 허리(배), 상체

(가슴, 어깨, 팔, 목 등), 몸무게, 키(신장), 전체적인 외모의 9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매운 만족’ 5점, ‘만족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매운 만족하지 않는

다’ 1점으로 5점 척도를 표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

도와 중요도가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체중요도는 신체

부위에 대하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항

목이다.

4) 체형조절과 체형기준
최근 1년 동안 체중조절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체중조

절의 이유, 방법, 기간, 운동 등 체형조절 변수와 관련된 요인

을 분석하였다. 체형의 기준(말랐다, 정상, 뚱뚱하다)을 생각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 5점, ‘영향을 받는다’ 4점, ‘보통이다’ 
3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점,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점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은 항목에서 체형의 기준에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software pac-

kage(Version 18.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조사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하였으며, 변수 간 차이의 유의성 검정은 χ2-test 및 

t-test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
rrelation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인 여중생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여자 중학생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83명(27.8%), 2학년 

100명(33.4%), 3학년 116명(38.8%)으로 3학년이 가장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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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ttempt for weight control                             

Attempt group (n=228) No attempt group (n=70) Total t-value

Perceived current self body shape2) 5.23±1.581) 4.55±1.75 5.07±1.64   3.02**

 Perceived ideal self body shape3) 3.41±1.05 3.54±1.23 3.44±1.09 —0.85

Difference of self body shape4) 1.81±1.43 1.00±1.65 1.62±1.52  18.24†††

Total score of self body shape satisfaction5) 2.28±1.00 2.83±1.02 2.41±1.03 —3.99***

1) Mean±S.D.
2) Fig. 1. Drawings for assessing body images: number 1(very thin) → number 9(very fat).
3) Fig. 1. Drawings for assessing body images: number 1(very thin) → number 9(very fat).  
4) (Self perceived current figure - self perceived ideal figure). 
5) 5-point Likert scale: very unsatisfied: 1, slightly unsatisfied: 2, satisfied: 3, slightly satisfied: 4, very satisfied: 5.
** p<0.01, *** p<0.001 by t-test.
†††p<0.001 by paired t-test.

Table 2. Body shape awareness according to weight control

Variables   Number Percentage(%)

Perception 
of mother's
body image

Very thin 14(  4.7)

Thin 65( 21.7)

Normal weight 167( 55.9)

Overweight 44( 14.7)

Obese 1(  0.3)

Nonresponse 8(  2.7)

  Total 299(100.0)

1) Under weight (BMI<5th percentile), normal weight (5th percentile
≤BMI<85th percentile), overweight (85th percentile≤BMI<95th), 
Obese (95th percentile≤BMI).

(Table 1. Continued)

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에 따른 분류로는 저체중 7명(2.3%), 정상체중 219

명(73.2%), 과체중 45명(15.1%), 비만 28명(9.3%)으로 정상체

중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체중, 비만 순으로 

분석되었다.
여중생의 어머니의 직업과 부모님의 체형에 관한 항목에

서 어머니의 직업이 ‘가정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88명(29.4 
%)으로 나타났고, ‘회사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92명(30.8%)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명(12.7%), ‘개인사업’은 34명(11.4%)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말랐다’고 응답

한 비율은 27명(7.0%), ‘말랐다’ 42명(14.0%), ‘보통이다’ 163
명(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뚱뚱하다’라고 응

답한 비율은 53명(17.7%), ‘비만이다’ 1명(0.3%)으로 분석되

었다.
어머니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여중생의 인식은 ‘매우 말랐

다’ 14명(4.7%), ‘말랐다’ 65명(21.7%), ‘보통이다’ 167명(55.9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뚱뚱하다’라고 응답한 비

율은 44명(14.7%)으로 분석되었다.

2. 체형만족도
대상자들의 자신의 체형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체중 조절 시도군에서 

5.23으로 체중 조절 미시도군 4.55보다 높게 나타나, 체중 조

절 시도군이 자신의 체형을 더 뚱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이는 Her 등
(200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이 3.41,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 3.54로 체중조절 시

도군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으로 더 마른 체형을 선

호하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이는 Her 등(2003)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마른 

체형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현재 

여학생 자신의 신체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Kim & Sohn(1988), Ro HK(2000), Song 등
(199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체형불만족에 대한 동일한 연

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이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

으로(Ryu HK 1997) 인해, 체형에 대한 불만족과 체중조절 행

동으로 이어져 청소년기의 신체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Lee & Yun 2003), 올바른 신체상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자신의 체형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의 차이

는 체중 조절 시도군 1.81, 체중 조절 미시도군 1.00으로 체중

조절 시도군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으며, 마른 체형을 선호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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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ttempt for weight control  

 Attempt group
(n=228)

No attempt 
group(n=70)

Total
(n=298) t-value

I feel valued. 3.17±0.671) 3.26±0.63 3.19±0.66 －0.98
I feel I have good character. 3.08±0.62 3.13±0.70 3.09±0.64 －0.56
I think I’m a failure. 3.14±0.76 3.23±0.76 3.16±0.76 －0.88
I can do something well. 3.15±0.61 3.26±0.67 3.18±0.62 －1.24
I don’t think proudly about myself. 2.91±0.78 2.90±0.85 2.91±0.80 0.07
I have positive attitude about myself. 3.07±0.71 3.13±0.72 3.08±0.71 －0.59

I am satisfied about myself. 2.96±0.73 3.07±0.72 2.98±0.73 －1.15
I want to be respected. 2.21±0.80 2.26±0.79 2.22±0.80 －0.48
I don’t feel needed. 2.98±0.81 3.16±0.81 3.02±0.81 －1.58
I don’t think a good man. 2.79±0.83 2.97±0.88 2.83±0.84 －1.57

Mean±S.D.
2.93±0.51 3.02±0.55 2.95±0.52 －1.24

29.35±5.152) 30.24±5.51 29.56±5.24 －1.24
1) Mean±S.D.
2) Total mean score of self-esteem statistical analysis by t-test.

Table 3. Self-esteem by weight control attempt

(p<0.001). Her 등(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이상적인 체형

에 관한 점수를 나타낸 결과에서 여학생이 현재 자신의 체형

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의 차이가 1.03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체중조절 시도군의 결과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Song & Moon(2014)의 중학교 여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체형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현재 자신이 인식하는 체형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차이는 정상군 1.26보다 비만군에서 

2.56으로 더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마른 체형을 

선호함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의 비만과 과체중 비율이 높은 

체중조절 시도군의 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상자들의 자신의 체형만족도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 

조절 시도군에서 2.28,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 2.83으로 체

중 조절 시도군이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 비해 자신의 체형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1).
체형조절 시도군은 체중조절 미시도군보다 자신의 체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자신의 체형보다 더 뚱

뚱하게 생각하고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중생들이 이러한 가치를 갖는 것에는 사회적 책임이 크다

고 판단되며, 단순히 외모 지상 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현재 

자신의 체형을 직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건강한 신체에 대

한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3. 자아존중감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체

중 조절 시도군과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 ‘나는 가치 있다고 

느낀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각각 3.17, 3.26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는 ‘나는 어떤 

것이든 잘할 수 있다’ 하는 항목에서도 3.26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존경

받기를 원한다’라는 항목에서는 두 그룹 모두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여 체중 조절 시도군 2.21, 체중 조절 미시도군 2.26으
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체중 조절 시도군 

2.93, 체중 조절 미시도군 3.02로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자아존중감 총점수도 체중 조절 시도군에서 29.35, 체중 

조절 미소도군에서 30.24로 체중조절 미시도군이 높게 나타

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Her 등(2003)
의 일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

우 전체 평균이 2.61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나는 존경받고 싶다’ 3.07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본 연구

에서는 2.22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Her 등(2003)의 연

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낮다고 하였다. Kim KH(2007)의 비만아동들의 

신체만족감 및 자아존중감의 연구에서는 비만아는 정상체중

아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침체되어 있으며, 낮은 자아존

중감을 갖고 있다고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만률이 높은 

체중조절 시도군이 체중조절 미시도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낮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

다 자신의 체형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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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ody-cathexis 
Total

(n=298) t

Body-importance
Total

(n=298) t-value Attempt group
(n=228)

No attempt 
group
(n=70)

 Attempt group
(n=228)

No attempt 
group
(n=70)

Face 3.06±0.961)2) 3.22±1.04 3.10±0.98 －1.15 3.93±0.853) 3.74±1.02 3.89±0.89 1.54
Hair condition 3.60±0.99 3.73±1.02 3.63±0.99 －0.93 3.46±1.02 3.48±0.97 3.47±1.01 －0.09

Skin 2.98±1.11 3.13±1.08 3.02±1.10 －0.96 3.99±0.83 3.83±0.99 3.95±0.87 1.33
Lower part 
of the body 2.54±0.97 3.03±1.07 2.65±1.01 －3.58*** 3.96±0.82 3.74±1.05 3.91±0.88 1.79

Waist 2.75±1.04 3.23±1.06 2.86±1.06 －3.33** 3.87±0.84 3.72±0.96 3.83±0.87 1.18
Upper part 
of the body 2.86±0.94 3.10±0.99 2.92±0.95 －1.85 3.91±0.84 3.80±1.02 3.88±0.89 0.90

Weight 2.49±1.02 3.27±1.03 2.68±1.07 －5.52*** 3.89±0.93 3.68±1.02 3.84±0.95 1.59
Height 2.95±1.15 3.03±1.25 2.97±1.17 －0.50 3.94±0.93 3.80±1.02 3.91±0.95 1.07
Overall 

appearance 3.04±0.93 3.19±0.98 3.07±0.94 －1.16 4.07±0.88 3.80±1.02 4.00±0.92 2.12*

Mean±S.D. 2.90±0.71 3.20±0.75 2.97±0.73 －3.06** 3.88±0.69 3.67±0.99 3.83±0.77 1.93
1) Mean±S.D.
2) 5-point Likert scale : very unsatisfied : 1, unsatisfied : 2, neutral : 3, slightly satisfied : 4, very satisfied : 5.
3) 5-point Likert scale : not very important : 1, not important : 2, neutral : 3, important : 4, very important : 5.
* p<0.05, ** p<0.01, *** p<0.001 by t-test.

Table 4. Body-cathexis and body-importance by weight control attempt

중요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확립되면 체중조절 시도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확립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신체만족도와 중요도
대상자들의 신체만족도와 중요도에 관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얼굴생김새에 대한 만족도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3.06,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 3.22로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 얼굴

생김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머리와 피부에 대한 대상자들의 만족

도에서도 체중조절 미시도 그룹이 체중조절 시도군보다 신

체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하체에 대한 신체만족도 항목에서는 체중 조절 시도군 

2.54, 체중조절 미시도군 3.03으로 체중 조절 미시도군의 하

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룹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허리(배)에 대한 신체만족도는 체

중 조절 미시도군이 3.23, 체중조절 시도군이 2.75로 분석되

어 체중 조절 시도군의 허리(배)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상체, 
키, 전체적인 외모에 대해서도 체중조절 시도군이 체중조절 

미시도군보다 신체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몸무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중조절 시도군 2.49, 체중조절 미시도군 3.27로 체중조절 

시도군의 몸무게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낮고, 체중조절 미시

도군의 몸무게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신체만족도에 평균점수도 체중조절 미시도군 

3.20으로 체중조절 시도군 2.90보다 높게 나타나, 체중조절 

미시도군의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신체만족도의 경우, 체중조절 

시도군과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 머리(색, 결, 굵기)의 항목

에서 가장 높은 신체만족도를 보였으나, Her 등(2003)의 연구

에서는 청소년들이 ‘피부색’에서 2.6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를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Hong 등(1997)과 Her 
등(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신장(키)에 대한 만족도

가 낮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신장(키)의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신체중

요도에 관한 항목 중 얼굴생김새는 체중조절 시도군 3.93, 체
중조절 미시도군 3.74로 체중조절 시도군이 얼굴생김새에 대

해 체중조절 미시도군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머리(색, 결, 굵기)
에 관한 사항에서는 체중조절 미시도군이 3.48로 체중조절 

시도군 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부의 경우, 체중조절 시도

군이 3.99로 체중조절 미시도군 3.83보다 더 높게 분석되었으

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체(엉덩이, 골반, 허벅지, 
종아리) 등에 관한 항목에서도 체중조절 시도군 3.96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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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ttempt for weight control

Total
(n=298) χ2/t-valueAttempt

group(n=228)
No attempt 
group(n=70)

Interest toward 
weight control

Not interested at all 3명(  1.3) 7( 10.0) 10(  3.4)

75.64***

Not interested 6(  2.6) 18( 25.7) 24(  8.1)

So-so 31( 13.6) 21( 30.0) 52( 17.4)

Interested 125( 54.8) 21( 30.0) 146( 49.0)

Very much interested 63( 27.6) 3(  4.3) 66( 22.1)

Total 228(100.0) 70(100.0) 298(100.0)

Mean±S.D. 4.05±0.79 2.93±1.06 3.79±0.98  9.43†††

Reasons of
weight control

To lose weight 193( 84.6) 17( 51.5) 210( 80.5)

29.52***

Gain weight 3(  1.3) 3(  9.1) 6(  2.3)

Maintain weight 17(  7.5) 11( 33.3) 28( 10.7)

To be healthy 15(  6.6) 2(  6.1) 17(  6.5)

Total 228(100.0) 33(100.0) 261(100.0)

Method
for weight control

Exercise 135( 59.5) 22( 50.0) 157( 57.9)

34.90***

Food control 63( 27.8) 10( 22.7) 73( 26.9)

Skip meal 21(  9.3) 1(  2.3) 22(  8.1)

Drug usage 1(  0.4) 0(  0.0) 1(  0.4)

One food diet 3(  1.3) 1(  2.3) 4(  1.5)

Others 4(  1.8) 10( 22.7) 14(  5.2)

Total 227(100.0) 44(100.0) 271(100.0)

Duration of weight 
control

<1 week 56( 25.1) 20( 60.6) 76( 29.7)

18.45**

1~2 weeks 57( 25.6) 6( 18.2) 63( 24.6)

2~3 weeks 40( 17.9) 4( 12.1) 44( 17.2)

3~4 weeks 30( 13.5) 1(  3.0) 31( 12.1)

   >4 weeks 40( 17.9) 2(  6.1) 42( 16.4)

Total 223(100.0) 33(100.0) 256(100.0)

Weight after 
weight control

Much reduced
after reducing 101( 44.5) 8( 21.6) 109( 41.3)

13.71**
No change 69( 30.4) 11( 29.7) 80( 30.3)

Much gain after reducing 12(  5.3) 1(  2.7) 13(  4.9)

Don’t know 45( 19.8) 17( 45.9) 62( 23.5)

Total 227(100.0) 37(100.0) 264(100.0)
** p<0.01, *** p<0.001 by χ2-test, ††† p<0.001 by t-test.

Table 5. Variables related to weight control by weight control attempt

중조절 미시도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허리(배)의 항목에서도 

체중조절 시도군 3.87, 체중조절 미시도군 3.72로 체중조절 

시도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상체(가슴, 어깨, 팔, 목 등)
에 관한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중조절 시도군이 3.9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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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 미시도군 3.80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나,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몸무게 항목에서도 체중조절 시도군이 

3.89로 체중조절 미시도군 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키(신장)
의 경우도 체중조절 시도군 3.94, 체중조절 미시도군 3.80보
다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항

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 4.07, 체중조절 미시도군 3.80으로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외모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신체중

요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체중조절 시도군 3.88, 체중조절 미

시도군 3.67로 체중조절 시도군의 신체중요도 점수가 더 높

게 분석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모이지 않았다. 신체중요도

에 관한 결과는 신체만족도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나, Her 
등(2003)의 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또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부위도 ‘전체적인 외모’로 같은 연구 결과를 보

였다.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 또한 건강한 신체

의 중요성보다는 외모지향적인 신체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

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위한 

사회와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체중조절과 체형기준
체중조절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정도에 관한 항목에서는 ‘관심이 있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체중 조절 시도군에서 125명(54.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관심 없다’ 3명(1.3%)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체중 조절 미시도군의 경우, 체중 

조절에 ‘관심이 있다’와 ‘보통이다’ 각각 21명(30.0%)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우 관심이 있다’ 3명(4.3%)으로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p<0.001).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정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체

중조절 시도군 4.05, 체중조절 미시도군 2.93으로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체중조절에 관심정도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체중조절을 시도한 여중생의 비율은 전체 76.5%로 매우 

높게 나타나, Song 등(1999) 64.3%보다 높고, Her 등(2003)의 

53.7%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나타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체중조절 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Ro HK(2000)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69.6 
%가 다이어트와 비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이 체중조절 

경험을 높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중조절 이유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 193명(8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고, 다음으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17명(7.5%)으로 분석

되었다.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17명

(51.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건강을 위해’ 2명
(6.1%)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p<0.001).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이유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Song 등(1999)에
서 87.5%, Ryu HK(1997)의 80.6%보다 낮게 분석되었고, Her 
등(2003)의 연구에서 65.3%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분석

되었다. 
체중조절을 위한 방법으로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운동’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5명(5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음식조절’ 63명(27.8%)으로 분석되었다. ‘약물

사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명(0.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p<0.001).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과 마

찬가지로 ‘운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22명(50.0%)
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음식조절’ 10명(22.7%)의 비율로 

나타났다(p<0.001).
체중조절의 기간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1주일 미만’ 56명(2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4
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명(13.5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체중조절 미시도군의 경우, ‘1주일 미만’ 20명(60.6%)으로 

체중조절 시도군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4주’ 1명(3.0%)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체중조절 이후의 체중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

군에서 ‘체중 감소’ 101명(4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고, 다음으로 ‘변화없다’ 69명(30.4%)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감량 후 다시 체중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12명(5.3%)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체중조절 미소군에서는 ‘잘 모르겠다’ 17명(4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p<0.01).
체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체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체중조절 시도군 3.57, 
체중조절 미시도군 3.09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뉴스와 잡지의 경우는 체중조절 시도군 2.71, 체중

조절 미시도군 2.41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학교 교과목’에서도 체중조절 시도군 2.64, 체중조절 

미시도군 2.36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그밖에 T.V, 부모님, 인터넷에 의해 체형기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기는 체중조절에 대한 영향을 대중매체와 친구에게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Hong 등 1997; Song 등 1999; Ro 
HK 2000; Her 등 2003)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친구가 

전체 3.46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3.2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올바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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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ttempt for weight control                             

 Attempt group
(n=228)

No attempt group
(n=70) Total  t-value

T.V   3.20±1.191)2) 2.90±1.10 3.13±1.18 1.88

Friends 3.57±1.04 3.09±1.00 3.46±1.05 3.42**

Parents 3.08±1.05 2.81±1.02 3.02±1.05 1.84

Newspaper & magazine 2.71±1.11 2.41±1.01 2.64±1.09 1.98*

Internet 3.29±1.13 2.99±1.13 3.22±1.13 1.94

School lesson 2.65±1.04 2.36±0.86 2.58±1.01 2.14*

Others 2.88±1.01 2.54±0.90 2.80±0.99 2.33*

Mean±S.D. 2.97±0.72 2.68±0.72 2.90±0.73 3.02**

1) Mean±S.D.
2) 5-point Likert Scale : Not influenced at all : 1, Not influenced : 2, So-so: 3, influenced : 4, very much influenced : 5.
* p<0.05, ** p<0.01 by t-test.

Table 6. Factors affecting body shape standards by weight control attempt

의 필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영양교육 및 올바른 체형

기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체형기

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평균은 체중조절 시도군 2.97, 체
중조절 미시도군 2.68로 체중조절 시도군이 더 높게 분석되

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6. 각 변수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신체중요도, 체형만족도 및 신체만족도의 상

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체중조절 시도군에서는 신체중요도와 자아존중감과는 양

의 상관관계(0.190, p<0.01)를 보였고, 체형만족도와 자아존

중감과도 양의 상관관계(0.332, p<0.001)를 보였다. 또한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도 양의 상관관계(0.508, p<0.001)를 

보였다.
신체만족도와 체형만족도와도 양의 상관관계(0.584, p< 

0.001)를 보였다. 이는 Her 등(2003)의 일부 청소년의 체중조

절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와 신체중요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분석되었다.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는 신체중요도와 자아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

계(0.236, p<0.05)를 보였고,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도 

양의 상관관계(0.237, p<0.05)를 보였다.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도 양의 상관관계(0.391, p<0.001)

를 보였고, 신체만족도와 체형만족도와도 양의 상관관계

(0.589, p<0.001)를 보였다.
Lee & Yun (2003)에서도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

계에 대해 설명해 체형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상

실 등의 부정적 태도 및 사회활동이 위축된다고 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중생의 올바른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 확립

을 위해 서울 소재 여중생을 대상으로 체형만족도, 자아존중

감, 신체중요도, 신체만족도 및 체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6년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체중조절 시도 

여부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체중 조절 시도군이 자신

의 체형을 더 뚱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현재 자신의 체형과 이상적으

로 생각하는 체형과의 차이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더 큰 차

이를 보였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이
는 체중조절 시도군이 현재 자신의 체형을 더 뚱뚱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체형을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체중 조절 시도군의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신체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또한 자신의 체형만족도 결과에서도 체중 조절 시도군에

서 2.28,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 2.83으로 체중 조절 시도군

이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 비해 자신의 체형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분석되어(p<0.001), 올바른 신체상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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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ttempt for weight control   

     Attempt group  No attempt group

Self-
esteem

Body 
importance

Self body
image satisfaction

Self-
esteem

Body 
importance

Self body
image satisfaction

Self-esteem

 Body
importance 0.190** 0.236*

Self body image 
satisfaction 0.332*** —0.010 0.237* 0.102

Body cathexis 0.508***   0.035 0.584***  0.391*** 0.166 0.589***

* p<0.05, ** p<0.01, *** p<0.001.

Table 7.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elf-esteem, body importance, self body image satisfaction and body 
cathexis by attempt for weight control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결과는 체중 조절 시도군

과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 ‘나는 가치 있다고 느낀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각각 3.17, 3.26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는 ‘나는 어떤 것이든 잘

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도 3.26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 총점수도 

체중 조절 시도군에서 29.35,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 30.24
로 체중조절 미시도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신체만족도와 중요도에 관한 결과로 얼굴생김새에 대한 

만족도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3.06,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 

3.22로 체중 조절 미시도군에서 얼굴생김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체에 대한 신체만족도 항목에서는 체중 조절 시도군 2.54, 
체중조절 미시도군 3.03으로 체중 조절 미시도군의 하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01). 몸무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중조절 

시도군 2.49, 체중조절 미시도군 3.27로 체중조절 시도군의 

몸무게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낮고, 체중조절 미시도군의 몸

무게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신체만족도에 평균점수도 체중조절 미시도군 3.20, 체중조절 

시도군 2.90보다 높게 나타나, 체중조절 미시도군의 신체만

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신체중요도에 관한 항목 중 얼굴생김새는 체중조절 시도

군 3.93, 체중조절 미시도군 3.74로 체중조절 시도군이 얼굴

생김새에 대해 체중조절 미시도군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키(신장)의 경우도 체중조절 시도군 3.94, 체중조절 미시도

군 3.80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전체적인 외모의 중요성

에 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 4.07, 체중조절 미시도

군 3.80으로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외모에 대한 중요도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신체중요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체중조절 시도군 3.88, 
체중조절 미시도군 3.67로 체중조절 시도군의 신체중요도 점

수가 더 높게 분석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정도에 관한 항목에서는 ‘관심이 있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체중 조절 시도군에서 125명(54.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관심 없다’ 3명(1.3%)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체중 조절 미시도군의 경우, 체중 

조절에 ‘관심이 있다’와 ‘보통이다’ 각각 21명(30.0%)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매우 관심이 있다’ 3명(4.3%)으로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p<0.001).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정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체

중조절 시도군 4.05, 체중조절 미시도군 2.93으로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체중조절에 관심정도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체중조절 이유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 193명(8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고, 다음으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17명(7.5%)으로 분석

되었다.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17명
(51.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건강을 위해’ 2명
(6.1%)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p<0.001).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이유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위한 방법으

로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운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5
명(5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식조절’ 63
명(27.8%)으로 분석되었다. ‘약물사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명(0.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1). 체중조절 미시

도군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과 마찬가지로 ‘운동’이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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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22명(50.%)으로 분석되었다(p<0.001).
체중조절의 기간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1주일 미만’ 56명(2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체
중조절 미시도군의 경우 ‘1주일 미만’ 20명(60.6%)으로 체중

조절 시도군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4
주’ 1명(3.0%)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체중조절 이후의 체중에 관한 항목에서는 체중조절 시도

군에서 ‘체중 감소’ 101명(4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고(p<0.01),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는 ‘잘 모르겠다’ 17명
(45.9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p<0.01).

체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

과,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체중

조절 시도군 3.57, 체중조절 미시도군 3.09로 나타났고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학교 교과목’에서도 체중조절 시

도군 2.64, 체중조절 미시도군 2.36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5).
자아존중감, 신체중요도, 체형만족도 및 신체만족도의 상

관관계 분석결과는 체중조절 시도군에서 신체중요도와 자아

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계(0.190, p<0.01)를 보였고, 체형만

족도와 자아존중감과도 양의 상관관계(0.332, p<0.001)를 보

였다. 신체만족도와 체형만족도와도 양의 상관관계(0.584, 
p<0.001)를 보였다. 체중조절 미시도군에서는 신체중요도와 

자아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계(0.236, p<0.05)를 보였고, 체
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도 양의 상관관계(0.237, p<0.05)를 

보였다.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도 양의 상관관계(0.391, 
p<0.001)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체중임

에도 불구하고,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올바른 체형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

한 왜곡된 신체상은 낮은 자존감이나 신체만족도, 신체중요

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학교,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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